
[별표 8] <개정 2008.12.31>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
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
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0.5 이하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다. 채취지역을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라. 조망분석 및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에 한정한다)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척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
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
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입목의 분포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3. 허가면적 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3)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
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
한다)

  4)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취면적에 편입하도록 하는 등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적을 신청할 것

4. 완 충 구 역 의 
설정 등

가. 완충구역의 설정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

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
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

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채취등의 방

법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

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
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6. 주변 산림의 
경영 및 관리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
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사업계획 및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산림훼손 방지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나.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

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

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
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존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
하지 아니하고는 토석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등을 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요존국유림 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4.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산지의 표고)
    나. 제3호가목(토석채취면적)


